
LNK 주간기도 (1022) 
1. 북한에 침투하는 이단의 세력을 파하여 주소서

북한은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든 기업으로든 접근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세력들은 경제협력과 
지원 등을 아끼지 않으면서 북한에 저들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인다. 무기 
수출이나 군사 협력 등의 교류를 통해서도 
이슬람의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무장하고 막아서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이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령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로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북한에 침투하는 통일교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과 
이슬람의 문화를 막아서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북한에 통일교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이 
경제협력 등으로 확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랍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 또한 무기를 
판매하며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문화의 옷을 입고 침투하는 이단 세력의 악한 도모가 더 
이상 서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지난 10일 밤에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은 병력 
1만6000여 명과 12종·60여 대의 장비를 
선보였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을 
비롯해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석되는 ‘화성-11마’, 그리고 우리 
군에는 없는 다연장 자폭 드론 이동식 
발사 차량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군이 “적을 압도”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이 들려지고 내 입이 내 
대적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이라” 
사무엘상 2장 1절, 9절 말씀으로 신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과시하는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셨으니, 한국과 미국 등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은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북한과 온 세계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북한의 교만이 꺾이고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게 하소서
김정은은 지난 9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서 “우리 당의 창건은 
사회주의의 정의성을 증명하고 특유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하게 될 새형(새로운 
형태)의 혁명적 당이 역사 무대에 
출현했음을 알린 정치적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당이 장장 80성상에 
단 한 번의 노선상 착오나 오류도 
없었다”며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인민과 
일체가 되어 이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일으켜세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교만이 꺾이고 
고통받는 백성에서 복음이 전파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뽐내지 말라 하고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뿔을 
들어올리지 말라 오직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신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리라 내가 악인의 뿔은 모두 자를 것이나 
의인의 뿔은 높이 들려지리라” 
시편 75편 4절부터 10절 말씀으로 3대 독재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수백 만이 굶어 죽는 
최악의 식량난에도, 정치범수용소로 대표되는 악랄한 인권 유린에도, 오직 수령의 권력 
장악과 통치만을 떠받들어 온 북한 노동당 80년의 역사를 주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높이 든 교만의 뿔을 꺾어 주시고, 우상숭배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억압과 탄압으로 오히려 
복음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무기로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로 누구나 
차별없이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수 있음을 약속하셨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저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골골하는 것이 아닌 
끝없이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스스로 신이며 구원자라 주장하는 이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에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너희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잘 준비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5절, 17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단 세력이 우리 
삶에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에 굳게 서겠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북한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체포된 중국교회 사역자들과 그 장소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10월16일자 편지 참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시편 29:10)

※ 목회자 및 전도사
○ 김명일(金明日) 목사(남) ○ 왕충(王聪) 목사(여)
○ 순충(孙聪) 목사(남) ○ 고우잉쟈(高颖佳) 목사(남)
○ 왕린(王林) 목사(남) ○ 인후이빈(尹会彬) 목사(남)
○ 류우전빈(刘桢彬) 목사(남) ○ 린수청(林书铖) 목사(남) 
○ 순쉐(孙学) 전도사(남) ○ 미사(米沙) 전도사(여)

※ 그외 기타 형제자매
○ 류우쟝(刘江) 형제(남)  ○ 우치우위(吴秋雨) 자매(여) ○ 리성잰(李盛娟) 자매(여) 
○ 주밍리(朱明立) 자매(여) ○ 추이쇼우러(崔晓乐) 자매(여) ○ 짠거(战歌)자매(여)
○ 양리쥔(杨丽君)자매(여) ○ 메이리밍(梅黎明) 자매(여) ○ 투야(图雅) 자매(여) 
○ 안메이(安梅) 자매(여) ○ 황춘즈(黄春子) 자매(여) 

1) 왕충 목사님 남편 런중(任重)형제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런중형제는 부인의 구금으로 며칠째 쉬지 못하고 계속된 발품과 긴장 속에서 예전 부상당한 
발목 통증이 재발했으며, 홀로 3살 난 딸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어린 자녀들을 돌볼 손길이 마련되도록
현재 가족들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과 더불어,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감담해야 하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과 책임감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해 주셔서, 
가족들이 변호사들과 지혜롭게 협력하여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사모님들과 가족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왕린 목사님의 아내인 ‘자명 사모님’은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40kg대로 
줄어들 정도로 크게 쇠약해졌으며,  다른 사모님들 또한 자녀 돌봄과 남편의 법적 문제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4) 법적 조력을 감당하는 변호사들의 지혜와 보호와 성령충만을 위해 
현재 많은 인원이 구금되어 있어, 법적 조력을 감당할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
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무장된 변호사들을 세워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안전을 
친히 보호하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기를 기
도해 주십시오.
5) 임신중인 린수청목사님의 아내와 태중의 아이를 위해 
임신초기(2개월 차)에 있으며, 남편 석방을 위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주
님께서 태중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 주시고, 어머니와 아기 모두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
님의 세밀한 보호와 평안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재정적 필요와 협력 요청
사건의 여파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주거 제한(집이 봉인되어 거처가 없는 상황)
· 자녀 양육과 법적 대응
· 교회 건물 폐쇄로 인해 생계 중단(재정지원 중단)

* LNK 기도 중 인용한 성경 말씀은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입니다.


